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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여, 돌아오라!(Reviens, l’Étoile !)

니콜 포르테(Nicole PORTAY)

별이여, 돌아오라!

세상의 아이들이 

너를 부른다!

너의 빛으로 

하얀 새를 환히 밝혀주어라.

갈라진 조화의 나뭇가지는

불화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내 나무의 뿌리들은

하늘을 향해 끝을 세운다

공포의 정점에서

괴롭힘 당하는 우리 땅에서.

돌아오라

아름다운 희망의 별이여!

화합

평화

사랑

이런 단어들이 망각된 시각에

새벽빛을 깨워 다오!

니콜 포르테(Nicole PORTAY) 

프랑스시인협회 Rhône 지역 대표. 프랑스시인협회 불어권 국제 청소

년 시 콩쿠르 담당 책임자. 베르렌 상 수상(Prix Verlaine 2016). 프랑스시

인협회 초대 회장 상-오귀스트 도르쉥 상(Prix Auguste Dorchain 2022). 

시집 『Entre rêve et réalité, le reflet du silence』 외 다수.

프랑스시인협회
2022 시 콩쿠르 수상 작품(상)

Société des Poètes Français

Concours de Poésie 2022

번역 : 황의조 홍익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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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 부문 대상(Grand Prix de Poésie 2022)

독자에게 보내는 서한(Epistre au Lecteur)

쟝-루 스방(Jean-Loup SEBAN)

친애하는 고전시가 애호가들이시여,

서책을 사랑하는 한 늙은이가, 분방한 상상에 취하여,

운율 장인 뒤벨레1)를 향한 경외의 마음을 그대들께 바치니

부디 허락해 주기를.

그토록 그의 시는

지상계의 가장 아름다운 궁중2)에 거하는

고귀한 현자들과 배움 없는 속인 모두를 하나같이 경탄에 이르게 하

였네!

그러한 연유로 금월에 우리가 그의 고귀한 탄생 500주년을

그의 영지였던 앙주에 모여 기념하노니,

위대한 그의 시적 신성은 문명의 도시 로마에서보다 이곳 고향땅에서 

1)  조아섕 혹은 조아킴 뒤벨레(Joachim du Bellay1522-1560) : 프랑스 르네상스를 주도한 

프랑수아 1세 시대에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이라는 책자를 써서 롱사르와 함께 프

랑스어의 문학적 가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대표시집 『회한(Regrets)』은 로

마 유학 시절 조국과 고향을 찬미하고 그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다.

2)  월하세상(monde sublunaire)과 월상세상(monde supralunaire)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

론』에서 사용한 대립적 표현으로 각각 지상계와 천상계를 뜻한다. “가장 아름다운 궁

전”의 지시 대상은 상당히 모호한데, 뒤에서 로마와 고향땅을 비교한 걸로 보아, 로

마 유학 시절 뒤벨레가 일했던 로마 교황청(Cour pontificale)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렇

지 않으면 프랑수아 1세 치하에서 일종의 프랑스 르네상스가 진행되던 그의 조국을 

지칭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훨씬 더 찬연히 피어났음이라!3)

단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이가 있던가

자신이 태어난 요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감이 무거운 삶의 짐을 덜어 준

다는 것을,

남루한 고향 초가집이 고단한 삶의 방랑자에게는 가혹한 운명이기는커

녕 고대하던 안식처임을,

또한 글쟁이라면, 자신의 운명, 글을 써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자족하며,

그런 곳에서 책 한 권 썼으면 하고 희망한다는 것을. 

조아킴 뒤벨레는 고향 푸아티에에서 파리로, 루아르 강에서 테베레 강으

로, 또한 노트르담 클루아트르 지역 그 처연한 사망의 처소에 이르기까지4)

시신 뮤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만 살았으니,

그때부터 우리 영혼에 마술을 걸어 즐겁게 하네!

(시집 『궁정 시인의 경배』 수록작, 클로드 반 록 출판사, 브뤼셀, 2022)

3)  프랑스 중부 서쪽 루아르 강을 낀 푸아티에 지방. 현재 맨 에 루아르도(département de 

Maine-et-Loir)이며 주도는 앙제(Anger). 뒤벨레는 31살 때 로마로 유학을 떠나 교황청에

서 4년간 머물렀지만 찬란한 고대 문명이 스러진 로마에 실망하고 병을 얻어 파리로 돌

아온다.

4)  뒤벨레는 로마에서 돌아온 뒤, 파리 시테섬(île de Cité) 노트르담 성당 근처 동네인 노트

르담 클루아트르(cloître Notre-Dame)에서 살다 뇌졸중으로 사망하여(37세, 1560) 노트르담 

성당 내 생 크레펭 예배소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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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re le Prophète)
-황금율의 14행시1)

쟝-루 스방(Jean-Loup SEBAN)

미트라 신이 광대한 하늘을 찬연한 빛으로 채우고 있던 시대였네.

조로아스터2)는 성스러운 하늘빛 제국의 은밀한 건축술에 대하여, 기적

의 비결서秘訣書에 대하여 간단없이 암시하였네.

고귀한 재스민 꽃 냄새로 가득한 정원에서,

예측의 정신은 그 향기에 취하여 고양되었지.

그 천상의 불,

자연을 탄생시킨 사 원소 중의 하나는

간절하고 집요한 숭배를 요청하네.

미트라3) 신이 광대한 하늘을 찬연한 빛으로 채우고 있던 시대였네.

1)  황금비율(Golden Ratio)은 황금율, 황금분할, 황금비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

략 1:1.618의 비율을 의미한다. 황금비율은 수학, 예술, 건축,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비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부제를 황금비율 14행시

(sonnet, 소네, 소네트)라고 붙였으나 학술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주관적 사용이

다. 어쨌든 형식상의 문제임으로 시를 이해하는 데 아무 관련은 없다.

2)  조로아스터 : 작가의 원주原註. 이란 북부에서 태어난 예언자로, 이란 북부의 일신교

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이란이 정복당하면서 이슬람교로 대체됨.

3)  미트라(스) : ‘친구’, ‘계약’을 의미한다. 정의를 보호하고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자비

로운 신.

받쳐 든 천구의天球儀로 그이의 초상화는 유난히 돋보이거늘

영광의 비상들이 이어지는 영원한 지성의 전당에서, 

당당한 예언자 대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선

그가 쓰고 있는 것은 판관의 모자이던가?4) 

천상의 별들로 지상의 모험을 읽어 내며, 

이 페르시아의 시인은, 위엄 충만한 점성가로

아후라마즈다5) 신의 상승常勝의 팔을 목격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중왕을 인도하네.

(시집 『아테네학당』 수록작, 로베르 클레르보, 브뤼셀, 2020)

4)  라파엘로가 그린 바티칸의 벽화 「아테네학당」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다. 그림 속에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의 선지자적인 사상가들이 아테

네 학당에(“영광의 비상들이 일어나는 그 불멸의 벌집에”)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는

데, 오른쪽 아래편에, 천구의를 오른손으로 받쳐 들고 모자를 쓴 조로아스터(혹은 자

라투스트라)와 지구의를 들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뒷모습이 보인다.

5)  아후라마즈다 : 오르마즈드라고도 불리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

수한 존재. 빛과 창조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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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나와 엔디미온(Diane et Endymion)1) 

-변형 14행시2) 

쟝-루 스방(Jean-Loup SEBAN)

위험한 사랑에 대하여 계속되는 경고를 지나치다 무시하며,

디아나 여신과 그 무리들은,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자기들끼리의 계율의 틀 속에서 온전하다 단정하고 있지만,

애간장 녹이는 목동들의 매혹에 눈감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목동 엔디미온은 신앙심인 척 본마음을 숨기고, 

디아나 여신에게 사원을 바치니 그의 욕망은 억제되었네.

평범한 연인 목동녀 곁에서, 그는 상실의 눈물을 닦았었지만,

미美는 죽음을 모르네, 영원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여!

반수신 판(Pan)이, 여신을 쉽게 생각하여, 유혹하러 다가서며

신기한 반인반수와 숲의 정령들이 노니는 자신의 궁정을 과시하지만,

격분한 그녀는 그 무뢰한을 단호히 거절하네.

1)  변화 혹은 변덕의 상징인 달의 여신(로마 신화). 영어권에선 다이아나 혹은 다이애나로 

불리기도 함. 희랍 신화에서는 포이베, 셀레나, 아르테미스 등으로 변신하면서 나타

남. 엔디미온은 젊고 잘 생긴 목동. 아름다운 목동에 대한 달의 여신의 영원한 욕망

과 소유라는 이 테마는 서구문학과 예술에서 수많은 변용 텍스트들을 생산하며 간단

없이 재현되고 있다.

2) 각운을 전통적인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형한 14행시들을 가리킨다.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목동은 불멸의 여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니, 그녀는 이 사랑의 시인3) 에게

그만 마음을 뺏겨, 밤이면 밀회의 장소에서 그와 재회한다네.

(시집 『라베르제리드』 수록작, 로베르 클레르보, 브뤼셀, 2017)

3)  원 시에서는 중세 프랑스 남방에서 활동한 음유시인들을 지칭하는 트루바두르

(trouvadour)가 사용되었음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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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빅토르 위고 상(Prix Victor HUGO)

다른 시대…(Autre Temps…)

도미니크 시모네(Dominique SIMONET)

오늘날 우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 이상한 세상에선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변하며 분쟁이 바람처럼 맹

렬히 몰아친다.

시간을 피해 도망치려는 듯, 지구는 그의 공전 행로에 안개를 드리웠고, 

삶은 변덕스러움과 분노에 휩싸여

저마다 이 불안정한 공허 속에서 자족을 추구한다.

오늘날 우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행복이 짧게만 느껴지는 순간, 뇌우는 몰아치고 균형이 무너지니, 그 실

망감이 얼마나 큰지…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헐뜯고, 파괴하기 시작하

는데, 그것이 큰 난리로 변하고,

연약한 아이는 깊은 고통 속에 빠진다. 

이 지옥 같은, 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이 시대에, 

헌신과 희생의 옛 기사騎士, 

그리고 자유의 펜을 든 마법 같은 시인을

우리가 내일 다시 볼 수 있을까? 

(시집 『사랑, 지혜, 그리고 자유』 수록작, 미간행)

아름다운 시(La Belle Poésie)

도미니크 시모네(Dominique SIMONET)

아름다운 시는 세상에 꿈을 선사하고, 

영혼과 그것이 간직한 비밀들 위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지만, 

그 배경에는 지옥 같은 리듬이 펼쳐져 매일 매일이

광기, 돈, 진보가 춤추는 물결로 넘칩니다. 

역겨운 궁핍에 지친 멍한 눈들이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글쓰기엔 분명한 매력이 있으며, 새로운 매혹을 창조한다.

운율과 시의 행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균형을 부른다.

그리고 마음속에 회한의 향기를 남겨

그 눈물을 자유로운 음악 속에 풀어 놓는다.

각 시대마다 자신의 흐름과 바람이 있었다네

트루바두르와 트루베르, 또는 펠리브르의 억양까지…1)

세월 속에서 유행이 탄생하며, 모든 모래는 이내 흘러 변하네!

말의 오솔길을 따라 펜은 자유로이 떠돌고,

찬연한 광선으로 새벽을 태어나게 하며

아름다운 시는 세상에 꿈을 선사한다!

(시집 『세상의 잉크에게』 수록작, 미간행)

1)  트루바두르(Troubadour)는 중세에 루아르 강 이남의 남프랑스 지방에서 활동하던 음유시인들

을 가리키며, 트루베르(trouvère)는 프랑스 북부 지방에서 활동하던 음유시인들을 가리킨다. 

     펠리브르(Félibre)는 19세기 프로방스에서 프로방스어와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 시작된 문학 운

동 및 참여 시인들을 말한다. 이 운동은 프레데릭 미스트랄에 의해 주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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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레옹 디에르스 상(Prix Léon DIERX)

해바라기 혹은 빈센트의 꽃(Le Tournesol ou la Fleur de Vincent)

피에르-에마뉘엘 마티유(Pierre-Emmanuel MATHIEU)

비옥한 대지 속에서, 손 하나가 나를 포근히 안아 주었습니다. 

봄날의 부드러움이 남몰래 나를 흔들어 깨울 때

내가 뚫고 나온 씨방은 사라집니다.

나는 하늘을 발견하고, 둥지를 트는 새를 봅니다.

여러해살이 식물들이 장미나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는 장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스터1), 작약, 백합은 여름마다 나를 맞이합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자라납니다, 뿌리는 굳건합니다!

여름이 되면, 나는 위풍당당한 태양과 거울처럼 마주합니다. 

내가 태양이면서 나는 또한 태양을 사랑합니다. 

태양은 나의 자아를 추켜세우고, 내 왕관을 찬양하지요.

깜짝 놀란 시선들이 나를 보기 위해 굳어 버립니다.

9월이 시작되면, 나는 겸손하게 인사를 하죠,

머리 먼저, 다음에 몸을 숙입니다. 오, 원수 같은 몰락이여! 

안녕히! 시간이 지워 버리는 연약한 아름다움이여!

생명은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고, 순환 주기도 끝나지요.

나를 그린 작품은 그 무엇보다 위대한 기념물! 

이름난 한 화가의 극찬 이래, 

“장엄하게 신성한”이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익숙해진

여름의 여왕, 그것은 바로 빈센트의 꽃이랍니다!

(시집 『일상의 인상들』 수록작, 미간행)

1) 애스터(aster). 아스타라고도 한다. 별 모양의 꽃. 성상화星狀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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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회원 상(Prix des Membres Fondateurs)

2022 조제-마리아 드 에레디아 상(Prix José-Maria de Hérédia)

다른 쪽(L’Autre Côté)

피에르 베르나르(Pierre BERNARD)

태양의 자식들일까, 길고 찬란한 두 빛줄기,

섬 위에 솟아오른 거대한 두 유리 거인들,

두 크리스털로 나란히 지어진 그 두 개의 타워들은 도시의 눈을 멀게 하며, 

비할 데 없는 화려한 후광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휘황하게 빛나는 그 불의 강렬함 아래

인간의 영혼을 깨우고 있던 불꽃은 서서히 꺼진다.

자유는 쓸모없는 횃불을 휘둘러 보지만, 

의식은 가라앉고, 정신은 잠든다.

두 번의 폭풍. 모든 것이 꺼진다. 오만한 대도시는

자신의 은색 바벨탑들이 재로 변하고

두 개의 크고 깊은 구멍이 칠흑 같은 공간으로 가라앉는 것을 본다.

자신의 한쪽 면을 잊어버리는 야누스의 거울 속으로

원망의 화살들이 발사되었다.

야누스는 교묘한 거울 유희 때문에 다른 쪽 면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다.

(시집 『흉터』 수록작, 미간행)

창립회원 상(Prix des Membres Fondateurs)

2022 쉴리 프뤼돔 상(Prix Sully Prudhomme)

난 비를 싫어해…(Je n’aime pas la Pluie…)

마르셀 미셸(Marcel MICHEL)

북소리 내는 하늘에 빗방울들 마구 부딪는 소리들.

나는 비를 싫어해! 흉측스러운 비옷이여!

집중호우, 나는 니들 정말 싫어! 소나기와 안개비들.

“똑닥! 똑딱! 뚝뚝! 후두둑!” 이슬비! 폭풍우와 그런 것들.

바람이 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들.

방울방울 떨어지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날씨의 분노 증상들, 나는 니들 모두를 미워해!

젖은 아스팔트에 펼쳐지는 물구덩이들 카펫,

거기 푹푹 빠지는 내 발걸음 아래, 하늘이 비친다.

북소리 내는 하늘에 빗줄기들 마구 부딪는 소리들.

나는 비를 싫어해! 흉측스러운 비옷이여!

(시집 『잎새들의 소리』 수록작, 마이아 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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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을 찾는 자…(Qui cherche le Repos…)

마르셀 미셸(Marcel MICHEL)

그대들, 경건한 나무들 속에서 안식을 찾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니. 오! 

나는 그것을 찾는다! 신성한 기운이 넘쳐나는 장소들, 침묵과 그늘이 충

만한 숲,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또한 그대, 산들바람이 흩어 놓는 순수한 공기의 숨결을, 나는 그대를 

소중히 여긴다. 덤불가지 사이의 어두운 경계에서, 공손히 나는 그대들

의 노래를 듣는다. 흔들리는 잔가지 위에 앉은 새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게는 그 새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연을 노래하는 듯하다. 죄 없는 큰마

음을 가진, 속 깊은 누이를 닮은 숲은 늙은이든, 성인 남자든, 청소년이

든, 슬픔에 찬 어린이든 우울한 여성이든 모두의 마음을 달래준다. 그 숲

속에서, 저마다 평온과 장미를 얻는다.

(시집 『잎새들의 소리』 수록작, 마이아 출판사, 2022)

프랑스시인협회 초대회장상

2022 오귀스트 도르쉥 상(Prix Auguste Dorchain)

젊은 강(Jeune Rivière)

니콜 포르테(Nicole PORTAY)

맑고 투명한 젊은 강,

넌 생기로 넘쳐 반짝이며

날아오르는 새벽 음악회1)의 약속들을

취한 듯이 음미한다.

가시나무 그늘에서

넌 가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지며

네 땅을 긁는다. 

자유의 향기에 흠뻑 젖은

네 반투명의 포말들은

희열에 차 노래하며

갈대숲을 유혹한다. 

젊은 강은 방랑하는 보헤미안,

큰 강과 한 몸이 되기를 꿈꾸며

숨겨지고 봉인된 먹장구름을 비웃는다.

그러나 밤을 알리는 첫 올빼미가 나타나자마자

바다가 이미 네 손을 잡을 것이고

그 손 안에 달이 자신의 황금 바퀴를 비출 것이다.

(시집 『나무와 말』 수록작, 미간행)
 

1)  날개 달린 음악회(concert ailé) : 새벽 새들의 음악회(?) 지시대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

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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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루이 아라공 상(Prix Louis Aragon)

인간이 심어 둔다면(Lorsque l’Homme dépose)

프레데리크 라모스(Frédérique RAMOS)

인간이

그의 마음 속 깊이 비어 있는 자리에

기쁨의 진주와

빛의 사파이어를 심어 둔다면, 

세상은 그때 가벼워지리니

깃털들이

푸른 창공으로 날아서 떠오르는 듯하며, 

숨어 있는 어둠이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던

인간의 도시들을

평화의 눈송이들이

투명하게 씻어내는 듯하리라.

단 일 분이면

똑같은 순간에

온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

수많은 태양들이 빛의 분출을 일으키고, 

사막의 모래마저도

장미로 피어날 것이다…

(시집 『시로 세상을 짜다』 수록작, Onde.com 출판사, 2022)

2022 테오도르 드 방빌 상(Prix Théodore de Banville)

보석의 정원(Le Jardin des Gemmes)

알랭 모리네(Alain MORINAIS)

하얀 양모에 감싸인 겨울 하늘이 떨리면서, 제 보풀들을 털어내면, 그

것들은 차가운 눈송이 목화꽃들이 되어, 공간에 별처럼 수를 놓고는, 빙

글빙글 돌아다니다 계곡을 뜨개질하여 하얀 천국의 카펫으로 만듭니다. 

저녁이 오더라도, 밤하늘은 순결한 차가움의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어둠

에서 벗어납니다. 집들의 지붕은 추위에 움츠러들어, 얼어붙은 외투 아래 

서로 바짝 붙어 있는 듯한데, 밀가루를 뿌린 듯한 굴뚝 연기의 소용돌이

가 따뜻한 입김으로 어둠을 따뜻이 데워 줍니다. 어둠은 하얀 밤 빛을 돋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흰 우유 빛 밤에서 해방되어, 맑은 새벽하늘은 파

랗게 물들어, 눈의 흰색에 하늘빛 반사광을 줍니다. 막 솟아오른 태양은 

눈가루 위에 파르스름한 다이아몬드 별들을 뿌려 놓아, 절정 상태의 투명

함이 반짝입니다. 낮의 하얀 오팔 빛은 사방으로 튀어 올라 눈꺼풀을 태

웁니다. 시간은 이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처럼 황금빛 지평선으로 기울고, 

물결무늬 계곡은 따뜻한 선명함으로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눈은 관능

적이고 황금색으로 변해, 녹일 것이 없습니다. 호박색 하늘이 불타오르

고, 땅은 주황색으로 덮입니다, 별은 붉게 물들며, 협곡 깊은 곳에 피처

럼 얼룩을 남깁니다. 갈색이 그림자를 새기는 빛의 영역을 점령하고, 또

다시 검은색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시 찾은 밤에는 흰색이 돌아옵

니다. 검은색과 흰색. 흰색과 검은색. 색들이 넘쳐나는 빛의 땅은, 하얗습

니다. 태양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보석의 정원, 그 하늘은 까맣습니다.

(시집 『추위를 비웃으며 빛나는 아침들이 있다』 수록작, 시인의 필통 출판사, Thia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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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침의 꿈들(Rêves d’un Matin)

알랭 모리네(Alain MORINAIS)

시냇물 소리엔 돌들의 노래 소리가 섞여 있고, 그 노래 소리는 빛이 터

져 나오는 물방울들로 선명해진다. 강둑에 누워 있는 풀들의 부드러운 애

무를 받으며 해의 웃음소리에 젖은 빛줄기들이 흘러간다. 손바닥 오므려 

담아 마신 샘물처럼, 눈꺼풀에 맺히는 눈물이 환희의 반영인 것처럼,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화내지 않는 어느 아침의 꿈들이 펼쳐진다.

(시집 『추위를 비웃으며 빛나는 아침들이 있다』 수록작, 시인의 필통 출판사, Thiais, 2022)

2022 쟝 콕토 상(Prix Jean Cocteau)

14번째 노래(Chant XIV)

이렌 모로-데스크리에르(Irène MOREAU-D’ESCRIERES)

옅은 안개에 흠뻑 잠긴 이 공간은 그대의 피난처, 시인이여, 그대는 무

성한 덩굴 풀 아래 버려진 성소로 기도를 위해 떠난다. 바다와 표류하는 

대양의 아들이여, 그대의 조상들은 달의 바다 속 심층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땅에 살았다. 식물들과 고요한 흔들림의 왕국에서, 그대는 설핏 나

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들로 치장된 대지를 축복하며, 모든 것이 징후이

며 생명의 교훈임을 안다. 이는 닥쳐올 그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대의 영혼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만약 죄가 만족을 모르는 영혼을 

파산시킨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시집 『미로블리트의 심장』 수록작,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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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노래(Chant III)

이렌 모로-데스크리에르(Irène MOREAU-D’ESCRIERES)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우리를 내려다보는 별들로 수놓아진 하늘이었

고, 모든 것이 찬란히 빛나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속삭이는 그토록이나 

여린 별이었다. 

그것은 빛나는 마음의 박동이었고, 사랑하는 의식의 무한한 광대함

이었으며, 밤과 새벽의 황홀한 여명이 뒤섞이곤 했던 사랑의 노래였다. 

하늘의 목소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져, 나를 나선형 은하까지 가

서 춤추게 했고, 그때 일요일 미사의 정적은 노래가 되어 모스크와 대성

당의 아름다움을 양 사방으로 퍼뜨리곤 하였다. 

영원한 어린 시절 없이 뿌리내린 양치기 소녀처럼 가벼운 히스나무1)

로서, 나는 태고의 영혼을 가진 페가수스의 곡마사가 늘 되고 싶어 했다.

(시집 『별을 마시는 자』 수록작, 미간행)

2022 샤를르 보들레르 상(Prix Charles Baudelaire)

하이쿠를 쓰다(Ecrire des haïkus)

쥘리앙 크랭(Julien KRAIMPS)

하이쿠를 쓰다1) 

추억을 따라 떠오르는 소중한 것들

파열의 기쁨.

봄 소나기

간교한 쌀쌀함에 움츠러든

마음속 추억.

7월의 태양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작열한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름날이여!

감미로운 여름

신발을 벗어두고

개여울을 건너다.

1)  히스나무(heath, bruyère 불어)는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키 작은 관목으로 주로 

덤불을 이루어서 군락을 형성하며, 꽃들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아름답다. 브론테

는 『폭풍의 언덕』에서 격정적 사랑과 내면의 폭풍을 상징하기 위해 히스랜드를 묘사

한다.

1)  하이쿠[俳句]는 일본에서 생성된 극단적인 단시短詩로, 내용상으로 존재와 사물의 덧

없음과 그로부터 비롯하는 정서를 예찬한다. 19세기 말에 서구에 전파된 이래, 수많

은 시인들이 그 미니멀리즘의 형식과 동양적 정신세계의 미묘한 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구 언어의 형식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서 현재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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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어느 아침

풍경과 꽃들

바로 눈 밑의 보물들.

입술에 행복을 머금고

모래와 바다 위에

너의 이름을 쓰다.

시를 읽는 나의 친구여

막 피어난 이 모든 꽃들

그대에게 바치는 선물

(시집 『막 피어난 꽃들』 수록작, 미간행)

시인의 산문

시인의 동네 -  안정옥

시인의 방 -  이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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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x de Poésie     Jean-Loup SEBAN 
 
 
 
 
Epistre au Lecteur    

 
    
 
 
 
 

Souffrez, cher amateur d’ancienne poésie, 
   Qu’un vieux bibliophile, ivre de fantaisie, 
   Vous présente un hommage au rimeur Du Bellay 
   Dont l’œuvre émerveilla tant le clerc que le lai  
   De la plus belle cour du monde sublunaire ! 
   Car nous fêtons ce mois le grand Quint-centenaire 
   De sa noble naissance, en son fief angevin 
   Où combien mieux qu’à Rome a fleuri le divin ! 
   Qui n’a jamais appris, sur les bancs du collège 
   Que revoir son berceau, de l’infortune, allège ; 
   Que son humble chaumière est, pour le voyageur,  
   Le refuge attendu, loin du destin vengeur ; 
   Que l’écriveur espère y composer un livre 
   Et, content de son sort, de son calame vivre ! 
   Joachim du Bellay, de Poitiers à Paris, 
   Puis de la Loire au Tibre, aux funestes lambris 
   Du cloître Notre-Dame, a cajolé la muse 
   Qui, depuis lors, notre âme ensorcelée amuse ! 
 
   Écrit ce 26 mai de l’An de grâce deux mil vingt-deux ! 
 
 
 
     

Jean-Loup SEBAN  
(in « Les Chapellades du Poète Courtisan », Claude van Lock, Bruxelle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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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x de Poésie     Jean-Loup SEBAN 
 

 
 
 

Zoroastre le Prophète      

 
      Sonnet nombre d’or 

 
 
  C’était l’heure où Mithras lustrait les vastes cieux. 
 

Zoroastre évoquait l’arcane architecture 
De l’empire azuré, livre prodigieux, 
Dans un jardin fleurant le jasmin précieux 
Dont l’arôme enivrait l’esprit de conjecture. 
L’un des quatre éléments d’où naquit la nature, 
Le feu céleste, exige un culte ambitieux. 
 
C’était l’heure où Mithras lustrait les vastes cieux. 
 
Une sphère étoilée orne sa portraiture 
Dans la ruche immortelle aux envols glorieux, 
Près du grand Ptolémée, oracle impérieux. 
Porte-t-il le bonnet de sa magistrature ? 
Dans les astres lisant la terrestre aventure, 
Le poète persan, mage sentencieux, 
Qui d’Oromase a vu le bras victorieux, 
Guide le Roi des rois jusqu’en sa sépulture 
 

 
 
 
 

Jean-Loup SEBAN  
(in « L’École d’Athènes », Robert Clerebaut, Bruxelles, 2020) 
 
 
 
 
Zoroastre : prophète né au Nord de l’Iran, fondateur du zoroastrisme, religion monothéiste  
                    du Nord de l’Iran, remplacée par l’islam lors de la conquête de l’Iran 
 
Oromase :  forme altérée d’Ormudz : dans le zoroastrisme, être bon et pur par excellence : 
                    lumière et parole créatrice 
 
Mithra(s):  signifie « ami », « contrat » : c’est un dieu bienveillant qui protège la justice et  

                                       veille à l’ordre du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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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ix de Poésie     Jean-Loup SEBAN 
 

 
 
 

 
 
Diane et Endymion    

 
   Sonnet libertin 

 
Honnissant de l’amour la trop constante alarme, 
Diane et ses entours, au cœur maître de soi, 
Se jugent à l’abri dans l’étau de leur loi ; 
Mais des bergers mignards, peut-on taire le charme ? 
 
Le bel Endymion, le cœur feignant la foi, 
Un temple offre à Diane et son désir gendarme ; 
Auprès de sa bergère, il eut séché sa larme, 
Mais la beauté ne meurt, éternel désarroi ! 
 
À ses avances, Pan, la croyant moins rebelle 
Lui présente sa Cour : un faune et un sylvain, 
Mais la déesse, outrée, éconduit le vilain. 
 
Le berger, malgré lui, enfin, à l’immortelle  
Déclare son amour ;  lui plaît ce troubadour 
Qu’elle rejoint, de nuit, dans un secret séjour. 
. 

 
 
 
 

Jean-Loup SEBAN 
(in « La Bergeride», Robert Clerebaut, Bruxell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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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Victor HUGO :                    Dominique SIMONET 
 

 
 
 
Autre Temps…       
      (Sonnet)  Nombre d’Or 
 

On n’aime plus d’amour aujourd’hui comme avant ! 
 
Tout change à toute allure en cet étrange monde 
Où souffle la discorde, aussi fort que le vent ! 
Comme pour échapper au temps la poursuivant, 
La terre a mis la brume au parcours de sa ronde, 
L’existence devient volage ou furibonde 
Et chacun se complaît dans ce désert mouvant. 
 
On n’aime plus d’amour aujourd’hui comme avant ! 
 
Le bonheur semble court lorsque l’orage gronde, 
L’équilibre se perd et c’est bien décevant… 
On se bat, se déchire et se détruit, souvent 
Pour un tout petit rien qui se transforme en fronde, 
Le frêle enfant s’enlise en détresse profonde. 
Dans ce siècle d’enfer et pourtant captivant, 
Reverrons-nous demain le chevalier-servant, 
Le poète enchanteur, sa plume vagabonde ? 
 
 
Dominique SIMONET      
In «Amour, Sagesse et Liberté»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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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Victor HUGO :                   Dominique SIMONET 

 
 
 
La Belle Poésie      

 

      Gérardine 
 

La belle poésie offre du rêve au monde, 
Fait lever un soleil sur l’âme et ses secrets, 
À ce rythme infernal où chaque jour inonde  
D’une vague étalant folie, argent, progrès… 
Devant les yeux hagards d’une misère immonde. 
 
Écrire a bien du charme, inventer des attraits, 
Des rimes et des vers chantent leur équilibre 
Et laissent dans le cœur un parfum de regrets 
Pour livrer leurs sanglots à la musique libre. 
 
Chaque époque a connu ses courants et son vent : 
Troubadour et trouvère ou l’accent du félibre… 
Du temps surgit la mode et tout sable est mouvant ! 

 
Sur le sentier des mots la plume vagabonde 
De rayons lumineux fait naître le levant, 
 
La belle poésie offre du rêve au monde !  
 
Dominique SIMONET      
In «À l’Encre du Monde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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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Léon DIERX :                   Pierre-Emmanuel MATHIEU 

 
 
 
                       
 

 

 Le Tournesol ou la Fleur de Vincent 
  
  
 
 Dans la terre féconde, une main me blottit. 
 La douceur du printemps secrètement me berce ; 
 S’évanouit alors l’écrin que je transperce : 
 Je découvre le ciel, l’oiseau qui fait son nid. 
 
 Se révèle l’endroit où des plantes vivaces 
 Forment de beaux massifs avec les rosiers : 
 Asters, pivoines, lys m’accueillent les étés : 
 Je croîs avec ardeur, les racines tenaces ! 
 
 À la belle saison, je répons en miroir 
 Au soleil triomphant, que je suis et que j’aime. 
 Il flatte mon ego, louant mon diadème ; 
 Des regards ébahis se figent pour me voir. 
 
 Quand septembre apparaît, modestement, j’incline 
 Ma tête, puis mon corps : oh déclin ennemi ! 
 Adieu frêle beauté que le temps abolit !… 
 La vie, un jour, s’enfuit ; le cycle se termine. 
 
 Ma reproduction est plus que monument ! 
 Par un peintre célèbre, étant fort magnifiée, 
 Chacun s’entend à dire : « augustement sacrée » 
 La reine de l’été, c’est la fleur de Vincent ! 
 
  
 
 
 Pierre-Emmanuel MATHIEU 
 In « Impressions Quotidiennes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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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des Membres Fondateurs    
 
 

Prix José-Maria de Hérédia :          Pierre BERNARD 
 
 
 
 
          
 
 
 
 
 
 

 

   L’Autre Côté           
 
   Deux longs traits de lumière, enfants nés du soleil, 
   Deux colosses de verre élevés sur une île, 
   Deux cristaux côte à côte éblouissent le ville, 
   La nimbent d’un brillant à nul autre pareil. 
 
   La flamme, qui tenait l’âme humaine en éveil, 
   Se meurt sous la clarté de ce feu qui rutile. 
   La Liberté brandit une torche inutile, 
   La conscience en berne et l’esprit en sommeil. 
 
   Deux souffles.  Tout s’éteint.  La mégapole altière 
   Voit ses Babel d’argent réduites en poussière 
   Et deux grands trous profonds sombrer dans un ciel noir. 
 
   La haine a décoché ses flèches dans les glaces 
   D’un Janus oublieux de l’une de ses faces : 
   Un fin jeu de miroirs l’empêchait de la voir. 
 
 
   In « Cicatrices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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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des Membres Fondateurs    
 

Prix Sully PRUDHOMME                 Marcel MICHEL 
 

 
 
 

Je n’aime pas la Pluie…             
    
   Percussions de l’eau au ciel qui tambourine. 
   Je n’aime pas la pluie !  Affreuse pèlerine ! 
   Trombes d’eau, je vous hais !  Averses et crachins. 
   « Plic ! Ploc ! Flic ! Floc ! »  Bruine !  Orages et machins. 
   Sifflets de vent.  Déluge inopiné des gouttes. 
   Colères de climats, je vous déteste toutes ! 
   Tapis de flaques d’eau sur l’asphalte trempé 
   Où se reflète un ciel, sous mes pas agrippé. 
   Percussions de l’onde au ciel qui tambourine. 
   Je n’aime pas la pluie !  Affreuse pèlerine ! 
 
  
 

Qui cherche le Repos… 

 
   Qui cherche le repos en vous, arbres pieux, 
   Le trouve.  Oh !  Je le cherche !  Endroits religieux, 
   Bosquets pleins de silence et d’ombres, je vous aime. 
   Et vous, souffles d’air pur que la brise parsème, 
   Je vous chéris.  Seuils noirs aux branches des buissons, 
   Respectueusement, j’écoute vos chansons. 
   Que dit l’oiseau perché sur un rameau qui tremble ? 
   Il chante la nature apaisante, il me semble. 
   La forêt, sœur aimante au grand cœur innocent, 
   Apaise le vieillard, l’homme, l’adolescent, 
   Le petit enfant triste et la femme morose. 
   En elle, chacun cueille, et le calme, et la rose. 
 
 
 
 
   In « Bruits de Feuilles »  (Éditions Maï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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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du Premier Président de la S.P.F. 
 

Prix Auguste DORCHAIN         Nicole 
PORTAY 
 

Jeune Rivière 
             
 
Jeune rivière limpide, 
Tu étincelles  primesautière 
Savourant  grisée  les promesses 
Du concert ailé au jour naissant. 
Tu cascades légère 
À l’ombre des épines 
Griffant ta terre. 
Parfumées de liberté 
Tes bulles translucides 
Chantent d’allégresse 
Charmant la roselière. 
Jeune rivière bohème 
Qui rêves de se mêler au grand fleuve   
Tu te ris des noires nuées 
Scellées sous le boisseau. 
Pourtant dès la première effraie du soir 
La lune mirera sa roue d’or 
En tes mains saisies par la mer.        
 
 (In « L’Arbre et le Verbe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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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Louis ARAGON                    Frédérique RAMOS  
 
 
 
 
 
 
 
 

 

Lorsque l’Homme dépose     
 
  Lorsque l’homme dépose 
  Au creux de son esprit 
  Une perle de joie 
  Un saphir de lumière 
  Le monde alors s’allège 
  Il semble que des plumes 
  Volent au bleu du ciel, 
  Que des flocons de paix 
  Baignent de transparence 
  Les humaines cités 
  Où la noirceur tapie 
  Fomentait des horreurs. 
  Une minute à peine 
  En l’esprit de tout être 
  En un même moment 
  Sur toute la planète 
  Engendrerait l’éclat 
  De milliers de soleils 
  Et fleurirait de roses 
  Les sables des déserts… 

   
  

In « Tisser le Monde en Poésie » , Éditions-onde.co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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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Théodore de BANVILLE                       Alain MORINAIS  

 
 
 
 
 
 
 

Le Jardin des Gemmes        

 
 Emmitouflé de laine blanche, le ciel hivernant tremble et se défait de ses bouloches, 
constellant l’espace de coton en flocons glacés, virevoltant et tricotant le val d’un tapis de paradis 
blanc.  Le soir venu, le ciel de lit se tire de noir sur les draps de froidure immaculée.  Les toits des 
maisons frileuses, que l’on devine serrées sous leur manteau gelé, réchauffent le noir de volutes 
enfarinées d’haleine chaude.  Le noir magnifie l’éclat de sa nuit blanche.  Libérés de  ces nuits 
laiteuses,  les cieux d’aube claire se teintent de bleu, donnant au blanc neigeux un reflet azuré.  Le 
soleil, à peine levé, étoile la poudreuse de diamants bleutés, qu’étincelle la transparence au zénith.  
L’opale blanche du jour s’éclabousse à brûler les paupières.  L’heure à présent se penche sur 
l’horizon doré de ses cheveux défaits, irise la vallée moirée de chaude clarté.  La neige se fait 
sensuelle et blonde, sans avoir rien à fondre.  Le ciel d’ambre s’enflamme ; le sol se jonche 
d’orange ; l’astre s’empourpre, laissant au fond des combes comme une tache de sang.  Les bruns 
s’emparent des lueurs à échopper les ombres, et le noir reprend sa place.  Dans la nuit retrouvée 
revient le blanc.  Noir et blanc.  Blanc et noir.  Blanche, la terre des lumières que les couleurs 
inondent.  Noire, la voûte, jardin des gemmes, parsemée des graines de soleils. 
 
 

Rêves d’un Matin  
 
 Le ruisseau a le chant des pierres, éclairé des gouttes éclatées de lumière.  Aux caresses 
des herbes couchées sur les rives, se coulent les rayons mouillés des rires du soleil, comme la 
source bue aux creux des mains, le reflet de joie d’une larme perlant aux paupières, des rêves d’un 
matin que plus rien n’exaspère. 

 
 
 
 
 
 
In « Il est des matins de lumière à se rire du froid » , Éd. De l’Ecritoire du Poète », Thia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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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Jean COCTEAU          Irène MOREAU-d’ESCRIÈRES 

 
 
 

 

Chant XIV                        
 
  

Dans l’air noyé de brume devenu ton asile, 
Poète, tu t’en vas prier au sanctuaire 
Abandonné sous son épais manteau de lierre. 
Fils de la mer et de l’océan qui dérive, 
Tes ancêtres habitaient les terres invisibles 
Qui encerclaient le fond des mers lunaires. 
Au royaume végétal et du tremble immobile, 
Tu célèbres la terre parée d’ombres furtives, 
Sachant que tout est signe et leçon de vie. 
Un message à ton âme pour tout ce qui arrive. 
Et si le péché ruine l’âme inassouvie 
Il n’y a pas de faute irrémissible. 
 
In « Le Cœur Myroblyte », inédit 

 
 
 
 

 Chant III      
 

Enfant, j’étais le ciel constellé qui nous regarde, l’étoile si frêle qui murmure l’énigme de 
l’univers où tout s’embrase. 

C’était le battement d’un cœur radieux, une immensité de conscience aimante, un chant 
d’amour auquel se mêlait la nuit que l’aube emportait vers l’aurore en extase. 

La voix du ciel venait de moi et me faisait danser jusqu’aux nébuleuses spirales, quand le 
silence chantait aux quatre vents de la messe du dimanche la beauté des mosquées et cathédrales. 

Bruyère aussi légère que la bergère enracinée sans l’enfance éternelle, je me voulais 
écuyère de Pégase à l’âme immémoriale. 

 
In « Le Buveur d’Étoiles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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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x Charles BAUDELAIRE                Julien KRAIMPS 

 
 
 
 

            
 

Écrire des haïkus 
trésors dont on se souvient 

joie éclatante. 
* 

Averse de printemps 
transi par un froid sournois 

souvenir au cœur. 
* 

Soleil de juillet 
flambe au milieu d’un ciel pur 

quel beau jour d’été ! 
* 

Été délicieux 
poser ses chaussures 

traverser le gué. 
* 
 

Encore un matin 
un paysage et des fleurs 
trésors sous les yeux. 

 
* 

Le bonheur aux lèvres 
sur le sable et sur la mer 

écrire ton nom. 
* 

Mon ami lecteur 
toutes ces fleurs écloses 
pour t’en faire un don. 

 
 

In « Les Fleurs Écloses »  (in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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